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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 온난화로 인해 알래스카는 산불 빈도가 증가해 왔으며,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규모와 진압

의 어려움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. 본 연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알래스카 남부의 습윤한 겨울 체제로 전환되어 이

듬해 봄-여름 식생 성장이 촉진되고, 건조 계절의 산불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. 다중 앙상블 시뮬레이션 

자료를 활용한 결과, 이는 미국 서부의 기압마루 (ridge) 가 강화되고 특히 기후 평년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치우쳐 

발달 해 알래스카로의 수분 수송이 증가한 것이 원인임을 밝혀냈다.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알래스카 산맥의 겨울 강수량 증

가와 빠른 융설 (snowmelt) 인해 영구 동토층의 녹음과 주변식생의 녹화가 가속화되어 더 많은 연료를 제공하게 된다. 동시에 

따뜻해진 기후는 극한 산불 기상 지수 (Fire Weather Index) 를 강화하고 극한 번개 발생 가능성을 높이면서, 이는 더 빈번하고 

심각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. 2019년 케나이 반도에서 발생한 Swan Lake 화재와 같은 번개에 의한 화재와 그 후 

폭풍은 앞으로 알래스카에서 더 빈번하고 위험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조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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